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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중에 들어가게 된다. 이것이 효율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할지 몰라도 공평성의 측면에 

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. 돈이 없다고 해서 그대로 굶어 죽게 만드는 체제가 과연 

공평한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. 시장경제 체제에도 나름대로 한계가 있 

고, 따라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.

| 가격기구

효율성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시장경제를 능가할 체제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. 

그렇다면 시장경제가 갖는 효율성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? 그 답은 가격기구 (price mechanism)의 역할에서 찾을 수 있다. 즉 가격이 자원배분 과정, 즉 무엇을, 어 

떻게, 그리고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

는 데서 효율성이 나오고 있다는 말이다. 스미스(A. Smith)는 가격기구의 그와 같은 

역할을 ‘보이지 않는 손’ (invisible hand)에 비유했다.

시장경제에서 가격이 수행하는 주요 역할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 

으m 수 있다.

(1) 신호의 전달

가격이 수행하는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주체들 사이에 신호(signal)를 전달 

해 주는 일이다. 가격의 높고 낮음은 소비자가 그 상품을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, 또는 

생산자가 그 상품을 생산하는 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

주는 역할을 한다. 이와 같은 정보는 합리적인 경제활동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 

한 의미를 갖는다. 물론 가격 이외의 다른 정보전달 매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. 그러나 

가격처럼 싼값에 많은 정보를 전달해 주는 다른 매체를 찾을 수는 없다.

(2) 유인의 제공

어떤 상품의 가격 상승은 기 업들로 하여금 그것을 더 많이 생산할 유인(incentive)을 

준다. 상품 한 개를 팔아서 얻는 이윤이 더 커지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 

으로 생산량을 늘린다. 시장경제 안의 기업들은 바로 이 유인을 좇아 열심히 생산활동 

을 한다. 또한 특정한 기능을 보유한 사람에게 지불되는 높은 가격, 즉 높은 임금은 사 

람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기능을 습득하게끔 만드는 유인이 된다. 이렇게 모든 경제주 

체가 가격이 제공하는 유인에 따라 움직일 때 효율성이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

있다.

(3) 소득의 분배

노동의 가격이나 자본의 가격은 그것들의 공급자가 얼마나 많은 소득을 얻게 될 것 

인지를 결정해 준다. 이처럼 생산요소의 가격이 한 경제 안의 소득분배를 결정하는 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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